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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의 수다

예년 같았으면 연말연시에 크고 작은 각종 모임들로 

분주하게 보냈을 터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식구들과 조

용하게 보낼 수 있었다. 가끔 만나기도 하고 전화로 안부

도 물으며 지내는 제자들과 연말에 식사를 함께하기로 

했었다.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

다. 함께 골프를 쳤던 친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며 

자신도 검사했는데 음성이지만 잠복하고 있을 수도 있

어 자가 격리를 시작했다면서 연초에 보자고 했다.

송년모임이 신년모임이 되어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날 

저녁, 제자들과 만났다. 5시 30분에 만나 7시 50분에 헤

어질 때까지 화제의 중심은‘건강’이었다. 코로나 바이

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 당연한 것인가? 코로나

19에 관한 얘기는 끊임이 없었다. 백신에 대해서‘맞지 

않아도 된다’,‘무조건 접종해야 한다’둘로 나뉘어 열

띤 논쟁이 벌어졌다. 결론은 각자의 몫으로 두기로 했다. 

얘기 도중 한 친구가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고 했다. 벌써 지팡이를? 마음이 영 불편했다. 그 

후로도 건강 얘기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때 한 

제자가 말했다.“선생님, L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나보

다 불과 대여섯 살 많은 L선생님이 세상을 떠났다니 놀

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제자가 말했다.“H 선생님도 

돌아가셨어요.”H 선생님은 아주 씩씩한 분이었다. 몸도 

단단하고 유머도 풍부했던 분이었다. 어머니를 모시고 

노총각으로 오래 살다가 결혼을 한 후로도 어머니를 모

시고 살던 분이었는데......

새로 신설한 학교에서 신입생들을 맡아 졸업할 때까지 

3년간 계속 담임을 함께했던 선생님들이라 유난히 친근

하고 가깝게 지냈던 분들이다. 그분들이 30대 초반이었

고, 내가 이십대 중반이었다. 제자들은 L선생님, H선생

님과 얽힌 추억들을 꺼내 놓기 시작했다.

학교 앞에 살던 L선생님 댁에 여러 선생님들이 몰려가

서 가끔 고스톱을 쳤었다. L선생님은 결혼한 지 여러 해 

되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를 입양하겠

다고 했다. 그리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아이를 입양했다

는 소식을 들었고, 다른 학교로 전근하면서 연락을 못하

고 지냈는데. 이렇게 세상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니 서로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들 다섯이 모였는데 정치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잠깐 미국 정치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더

군다나 그날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인데 한마디도 하

지 않고 지나간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닌가. 트럼프

의 열렬한 지지자가 한바탕 이야기보따리를 풀었다. 그

러면서‘트럼프가 연임한다’에 $500을 걸었는데 바이

든이 취임했다며 $500을 잃게 되었다고 했다. 또 트럼프

를 극도로 싫어하는 친구가 날 세워 공격을 하기 시작했

다. 두 사람 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한편에 

기울어진 이야기임에 틀림없다. 말없이 듣고만 있던 한 

친구가 정치 얘기는 그만하자고 해서야 끝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볼일이 있다며 급히 떠났고, 남은 사람들끼

리 커피를 마시기로 했다. 커피타임에서는 주식 이야기

가 주를 이뤘다. 한 친구가 모 자동차 회사에 투자했는

데 20여 달러 하던 주가가 40여 달러로 올랐다가 곤두

박질치면서 16달러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했다. 그럼 지

금이라도 다 팔아야 하지 않은가 물었다. 그러자 제자

는 떨어지는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고 했다. 아니 

떨어지는 주식을 사면 어떡하냐고 물으니 가만히 듣고 

있던 친구가‘떨어질 때 사기도 하는데 이를 물타기라

고 한다’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법이라

고 했다. 그 제자에게‘자네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가?’물었다. 그는 많이 하지 않고 몇 가지 종목을 사서 

갖고 있다고 했다.

주식에 아예 관심도 없고 단 한 번도 주식에 투자해본 

적이 없기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지

만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 내가 투자한 돈이 튀겨져서 많은 이득을 얻지는 못

할망정 손해는 보지 말아야 하지 않은가. 100달러를 투

자했다면 적어도 100달러는 그대로 있어야 하지 않겠는

가라는 아주 단순한 계산법으로 인생을 살아왔기에 크

게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단 한 번

도 일확천금을 꿈꿔본 적은 없다. 기껏 했던 일이 복권을 

사는 일이었다. 단숨에 몇 백만 달러를 손에 쥘 수도 있

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재미삼아 복권을 샀던 것이 전부

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것도 시들해졌다.

두 사람의 주식이야기를 들으며 혼자 생각에 잠겨 있

었다. 커피가 식어 갈 무렵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

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자는 인사말을 남기고 헤어져 돌

아오는 내내 지팡이 짚고 걷던 제자의‘물타기’가 성공

하기를 기도했다.

다음날,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백신을 접종해

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제자가 백신 접종 예약 사

이트를 전화로 알려주면서 꼭 맞으라고 신신당부했다. 

접종을 망설이고 있었던 나답지 않게 서둘러 사이트에 

들어가 예약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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